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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0.(금) 16:30 배포: 2026. 7. 10.(금) 08:30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 70년 전통 시흥 계수초, 정문 앞 도로 8차선 확장으로 소음·안전 불안
- 국민권익위, 1년간 이어 온 LH-수자원공사-시-교육청-경찰서 간 갈등 조정

□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처했던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의 집단갈등이 기관 간 상생하는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0일) 계수

초등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ㆍ

한국수자원공사ㆍ시흥시ㆍ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ㆍ시흥경찰서 등 갈등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합의를 이끌어냈다.

□ 1949년 개교해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계수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현재는 60여 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혁신학교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교 앞 도로가 기존 4

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통학로 역시 

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뚜렷한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에 부딪혔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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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설치하는 방안은 숲 가꾸기 시범학교인 학교 측이 수목 훼손 

우려로 반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다니던 기존 통학로는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신호등 설치 시 또 다른 민원과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역시 고심을 

거듭해 왔다.

□ 지난 6월 초,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 두 가지 핵심 

대안을 도출했다.

   첫째,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학교 운동장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만일에 광역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딱딱한 ‘벽’ 대신 자연 친화적인 ‘숲’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위험천만했던 기존 지름길 통학로 대신 보행자 도로와 분리 

펜스가 완비된 ‘신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당장 7월 내에 

신규 통학로 예정지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과 보행 매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자칫 장기화 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습권 및 안전 우려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과 

경찰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답을 찾아낸 모범적인 사회적 합의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위는 지역 사회의 집단갈등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민원갈등조정과
책임자 과  장 김태범 (044-2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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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시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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